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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주 월요일 가족들과 할인마트에 갔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이었건만 시장은 명절 전.
대목의 모습은 간데없고 휑하니 썰렁하기만 하였습니다 추석 선물로 내놓은 상품들도 단가.
가 낮은 전략 상품들이 내 눈에 띄게 많았고 한 가지를 사면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따져보,
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최근 한국 경기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가. .
어려울수록 명절이 부담스럽고 힘겹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명절이라고 해서 언제나, .
풍성하고 넉넉하게 보내야만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에.
추석 이라는 명절을 복으로 주신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‘ ’ .

추석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풍습들,

추석은 음력 월 일로 한가위 라고도 부르는데 한 이라는 말은 크다 는 뜻이고 가위8 15 ‘ ’ , ‘ ’ ‘ ’ ‘ ’
라는 말은 가운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월 일인 한가위는 월의 한 가운데에‘ ’ . 8 15 8
있는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위 라는 말은 신라 때 길쌈놀이인 가배 에서 유래한. ‘ ’ ‘ ’
것으로 길쌈 이라는 실을 짜는 일을 말합니다 신라 유리 왕 때 베 짜는 여자들이 한가위‘ ’ .
한 달 전 궁궐에 모여 두 편으로 나누어 한 달 동안 베를 짜고 한가윗날 그동안 어느 편이
베를 더 많이 짰는지 겨뤘습니다 이날 진편이 이긴 편에게 잔치와 춤으로 갚은 것에서 가. ‘
배 라는 말이 나왔는데 후에 가위 라는 말로 변했습니다 추석 은 정월 명절과 더불어’ ‘ ’ . ( )秋夕
한국에서 제일 큰 명절입니다 이 달에는 추분 이 들어 있고 농사일도 거의 끝나고 햅. ( ) ,秋分
쌀과 햇과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높고 날씨는 쾌청하여 예부터 더도 덜도 말고. “
한가위만 하여라 는 말을 늘 하고 또 듣곤 합니다” .
추석 때만 되면 객지에 나갔던 식구들이 고향으로 모입니다 온 식구가 차례를 지내고 함. ,
께 식사하며 성묘를 합니다 그동안 분주하고 바쁘게 보내느라 못했던 이야기 막혔던 대화. ,
의 담을 헐고 하고 싶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아이들이 가족 전체를 상봉하며 가풍을,
익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무엇보다 오곡이 풍성하므로 다양한 음식이 시절에.
맞게 나옵니다 이 날엔 햅쌀로 밥을 짓고 송편도 하고 수확의 기쁨을 추석 차례로써 알립. ,
니다 물론 성도들은 추도예배나 감사예배로 한 자리에 함께 합니다 새 옷 차림으로 차례. .
를 지내고 음복하고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은 다음 집안 식구가 산으로 성묘 갑니다 남, .
자들은 시름 판에서 힘을 겨루고 여자들은 널뛰기를 하기도 하며 아이들은 폭죽을 터뜨리, ,
며 동네를 질주합니다 저녁에는 식구가 평상에 앉아 둥근 달을 보며 담소하고 남쪽 지방. ,
에선 강강술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.

추석에 다시 찾는 감사

어려운 시기에 맞이해야 할 민속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하박국의 감사의 찬양을 생각해 봅



니다 당시 그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식량이 없었고 그가 맺고자 하던. . ,
열매들은 결실치 못하였으며 그의 민족은 이방 포로가 되어 학대를 받고 있었고 슬픔 비, , ,
통 아픔과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현실은 조금도 바뀔 기미가 보, .
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이러한 악조건 하에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. ‘
믿는 조그마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는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’
찬양합니다.

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“ , , ,
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찌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, ,
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합.”( 3:16~17)

풍성한 선물과 식탁을 나누어야만 명절을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친지들과의 소. ,
중한 만남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회복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드리는 감, ,
사예배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있습……
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이 가을 더욱 더 감. .
사가 넘치는 기쁜 명절을 보내도록 합시다.

출처 온누리신문* :


